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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잠재집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이 있는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등 세 개의 집단

으로 유형화하였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 박탈은 높지 않지만,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집단이

다. 다차원 박탈 집단은 열악한 주거환경, 식생활 영역 및 고용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

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비빈곤 집단은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다. 잠재집단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 교육, 문화적 자원의 박탈 등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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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children poverty in Korea. Using the 

7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conducts latent class analysis to classify households 

with children. Results show that households with children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1) 

housing expenditure overburdened households, 2)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households, 3) 

non-poverty households. The housing expenditure overburdened households have higher rates 

of housing expenditures than the other two groups. The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households 

experience various types of deprivation such as food insecurity, poor housing, and unstable job 

security for householders. The results imply that comprehensive approaches are needed to 

address multiple problems which poor households with children s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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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영역에서 생활상의 박탈

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아동빈곤1)의 특성을 밝히는 것

이다.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신체, 정서, 

인지발달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인다[1]. 또한 

빈곤가구의 아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

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에도 누적되어 빈

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2-4].

통계청의 아동빈곤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빈곤

율은 감소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기간동안 상대

빈곤율2)은 10%에서 8.6%로, 절대빈곤율3)은 7%에서 

6.4%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 아동의 삶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율은 아동빈곤의 실

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

하면 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하고 중위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율은 빈곤집단의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감소

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빈곤율이 감소한 또 다른 이유

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율의 변화이다. 아동가구

의 감소가 저소득계층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아동

빈곤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7]. 

둘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은 빈곤 아동의 

삶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빈곤연구는 소

득과 같은 단일차원에서 빈곤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

추어 왔다. 빈곤가구의 아동은 교육, 주거, 의료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상이한 수준의 자원의 결핍을 경험한다. 

그러나 소득빈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1) 본 연구에서 아동빈곤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을 의미한다. 본문

에서는 아동빈곤과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특별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기의 빈

곤,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 등의 용어로 명확히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

였다.
2)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며, 1인 가구가 포함된 수치이다.
3)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며,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이다.

가구소득이 많아도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구소득이 적어도 아동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또한 존재할 것이다. 소득빈곤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

기 어려운 아동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빈곤에 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외국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연구의 역사가 오래되었지

만 국내에서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8]. 성인과 노

인을 중심으로 빈곤 집단의 특성과 구조를 다차원적으

로 살펴보는 빈곤에 대한 접근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아동가구의 빈곤 특성과 구조에 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욕구와 생활상의 어려움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이 있

는 가구가 경험하는 생활상의 궁핍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밝지 않다. 경제성

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인적 자원인 

아동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동빈곤의 특성을 면

밀히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빈곤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아동빈

곤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아동빈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아동빈곤의 구조적 특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빈곤정책과 관련하여 빈

곤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

식으로 아동빈곤의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다차원 빈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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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이다. 기본 욕구는 좁은 의

미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욕구, 넓은 의미로는 공

동체 내에서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하기 위한 욕

구라고 볼 수 있다[9]. 이와 같이 빈곤은 개인이 지닌 자

원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10][11]. 따라서 필요한 

자원과 기본적인 욕구의 유형과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

느냐에 따라 빈곤의 유형과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빈곤에 관한 소득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욕구의 다양

한 형태와 수준을 고려한 빈곤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다차원적 빈곤의 대표적인 예로 Rawls[12]의 

정의론, Townsend[13]의 사회적 배제, Doyal & 

Gough[14]의 기본욕구 일람표, Sen[15][16]의 실현능력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Rawls[12]는 기본재의 최저수준

이 개인의 평등을 확보해 주며, 기본재의 결핍을 빈곤

이라고 보았다. 기본재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개인이 속한 시대와 사회에 따라 기본재는 다

를 수 있다[12]. Townsend[13]는 일반적인 삶이나 관습 

및 활동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배제된 것을 결핍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배제는 한 사회에 거주하는 사

람이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을 의미한다[17].

Doyal & Gough[14]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빈곤은 이러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다[14]. Doyal & 

Gough[14]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기본욕구(basic 

need)와 중간욕구(intermediate need)로 구분하였다. 기

본욕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

가 되는 욕구이며, 신체건강(physical health)과 자율성

(autonomy)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욕구는 개인의 복

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욕구로서,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4)

실현능력 접근을 주장하는 Sen[15]은 부와 재화를 가

지고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인간

4) 11개의 지표는 1) 균형잡힌 음식과 깨끗한 물, 2) 적절한 주거, 3) 근

로환경, 4) 물리적 환경, 5) 의료보호, 6) 안전한 아동기의 보장, 7) 지

지집단, 8) 경제적 안전, 9) 건강, 10) 교육, 11) 안전한 임신과 피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발전방향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거나(beings) 실제로 할 수 있는(doing) 능력을 확대

하는 것이다[15]. 따라서 빈곤은 인간이 능동적인 주체

로서 스스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실현능력이 

결여된 상태이다[18]. 실현능력접근에서는 수단이나 도

구로써 소득, 재화, 자원은 실현능력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소득이나 자원은 도구로써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18]. 그러나 일정 정도의 

소득이나 자원이 수단인지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

히 이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용한 접근이 주를 이룬다[8][30]. 

사회적 배제접근을 이용한 연구는 박병현과 최선미

[19], 신명호[20], 강신욱 외[2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사회적 배제를 이용하여 다차원적으로 빈곤에 관한 접

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을 이용한 빈곤연구

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 아동거주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지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빈곤지

표를 선정하였다. 첫째,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아동의 기

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기본적인 욕구로 언급된 영역을 포함하였다. 

셋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특성이 아동빈곤과 관련

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유니세프는 1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아동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였다[22]. 유니세프에서는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 신체발달, 

인지자극, 의생활, 식생활, 주거환경, 건강 및 놀이 등 

14가지 영역별 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을 측정하였

다.

아동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구성할 경우

에는 아동기에 중요한 욕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

다. 건강, 주거, 식생활, 교육, 의생활 및 놀이 영역에서

의 욕구 충족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이다[22]. 건강, 

주거, 교육, 식생활 등의 영역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도 기본적인 욕구로 제시하고 있다[8][14][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6132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소득보장정

책에 비해 취약하다. 따라서 주거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경우, 다른 

영역의 소비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교육, 문화, 식생활 및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지출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문화, 

식생활 등의 영역에서의 결핍은 빈곤을 심화시키고 대

물림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24-26].

본 연구에서는 주거, 교육, 식생활, 건강/의료 영역을 

포함하여 이현주 외[8]의 연구에서 제시한 고용, 근로능

력, 및 금융신용 등의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고용, 근

로 및 금융신용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아동과 생활하는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것이 아동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아동의 의생활, 사회적 

관계망 및 놀이 영역의 지표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밝히기 위

해 본 연구는 2012년 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빈곤가구를 과대표집하여 

빈곤가구의 특성을 연구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둘째, 한

국복지패널조사는 빈곤가구가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

려움이나, 결핍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7차 한

국복지패널조사의 총가구는 5,731 가구이다.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1,608 가구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는 주거, 교육, 식생활, 건강/의료, 고용, 근

로능력, 및 금융신용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이 있

는 가구의 빈곤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7차 한국복지

패널조사는 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 고용, 근로능력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지출 과부담 및 박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주거의 경우에는 1) 주택소유 상태, 

2) 주거비 과부담, 3) 주거생활 박탈 경험 등 세 가지 차

원으로 구성하였다.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에는 주거비

용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주거비 과부

담 가구로 정의하였다. 주거생활 박탈은 현재 거주지에

서 쫓겨날 위험이 있거나, 난방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를 주거생활 박탈로 정의하였다.

식생활 박탈의 경우, 1)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거

나, 2) 식사를 거르거나 적게 먹는 경우, 3) 배가 고픈데 

못먹는 경우가 가끔 있거나 자주 있는 경우 등을 식생

활 박탈로 정의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비 과부담 

여부를 이용하였다. 교육비 과부담은 교육비 지출이 월

소득의 20%이상인 경우를 교육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

하였다5).

의료분야의 경우에는 의료비 과부담, 의료 박탈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였다. 의료 박탈은 1)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거나, 2) 병원

에 갈 수 없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의료비 과부담은 

의료지출이 가구소득의 20% 이상인 경우를 의료비 과

부담가구로 정의하였다.

고용과 관련된 변수는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이용하

여,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1) 임시직,  일용직, 자활, 실

업, 2) 비경제활동, 3)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근로능력은 1) 근로 불

가능, 2) 근로미약, 단순근로 가능, 3) 근로 가능으로 분

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 박탈의 경우에는 신용 불량

인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가구와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1) 가구주의 연

령, 2) 가구주 성별(남성, 여성), 3) 가구원 수, 4) 노인 

가구원 유무, 5) 가구주의 학력(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6) 지역(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7) 주관적 계층의식(상층, 중간층, 중하층, 

하층), 8) 주관적 건강상태, 9) 만성질병 유무, 10) 기초

보장 수급자 여부, 11) 순자산 규모, 12) 가처분 소득

(월), 13) 어린 시절 경제수준, 14) 가구주 부의 교육수

준, 15)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표 1]

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나타

5) 이현주 외[8]의 연구와  이태진 외[27]의 연구에서도 가처분 소득대

비 교육비 지출이 20% 이상인 경우를 교육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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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영역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주거 주거 소유상태 월세, 전세, 자가, 기타

주거비 과부담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30% 이상
주거생활 박탈 쫓겨나거나, 난방비 못 냄

식생활 식생활 박탈 균형잡힌 식사를 못함
교육 교육비 과부담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이 20% 이상
의료 의료비 과부담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 이상

의료 박탈 건강보험료 못내거나 병원에 못 감

고용 경제활동 
참여상태

임시, 일용, 자활, 실업
비경제 활동 
고용주,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상용직

근로능력 근로능력
근로 불가능
근로 미약, 단순근로 가능
근로 가능

금융 신용불량 신용불량 가구원이 있음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3.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집단을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사대

상인 아동거주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다차원적 박탈 

및 빈곤지표에 관한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분석을 수행

하였다. 둘째,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

집단에 대한 잠재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차원적 빈

곤집단은 매우 추상적이고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다. 잠

재집단분석은 관찰된 변수를 통해 관찰하기 어려운 집

단을 규명하는 분석방법이다[28]. 또한 잠재집단분석은 

빈곤집단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탐색적으로 집단을 유

형화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잠재집단분석 결과, 아동

거주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빈곤’, ‘비빈곤’ 가

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다항로짓분

석을 통해 어떠한 특성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다차원 

빈곤가구가 될 확률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보면 임시직/일용직 등 불

안한 형태의 비율이 18.4%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55.5%였다. 가구주의 97%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대부분은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영역에서 주택소유 비율은 53.7%, 전세/월세 비

율은 41%로 나타났다. 주거비 과부담인 경우는 13.6%

였으며, 난방비를 내지 못하거나, 쫓겨난 경우는 4.0%

였다. 교육비 과부담의 경우 1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영역 구분
비율 및 평균
(표준편차)

고용
임시, 일용, 자활, 실업 18.4

비경제활동  6.7
고용주, 자영, 무급 19.4

상용 55.5
근로
능력

근로불가능  0.3
미약, 단순근로  2.7

근로가능 97.0

주택소유
형태

월세 15.3
전세 25.9
자가 53.7
기타  5.1

주거 주거비 과부담 13.6
주거생활 박탈  4.0

교육 교육비 과부담 18.4
의료 의료비 과부담  2.4

의료박탈  1.9
신용 신용불량가구원  4.9
식생활 식생활박탈  3.5
자산,
소득 순자산(만원) 25,033

(42,359)
가처분소득(월/만원) 449

(275)

상대빈곤
중위소득 40% 미만  3.5
중위소득 50% 미만  7.3
중위소득 60% 미만 12.0

표 2. 아동거주가구의 특성 (n=1,608)

의료비 과부담 가구는 2.4%로 주거비, 교육비 과부담 

가구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의료박탈의 경우에도 

1.9%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국민 대상의 건

강보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이 높기 때

문이다. 신용불량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4.9%로 나타났

으며, 식생활 박탈의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원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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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449만원으로 나타났다. 상대

빈곤의 경우, 중위소득 40%, 50%, 60%로 각각 정의했

을 때, 각각 3.5%, 7.3%, 12%로 나타났다.

2. 잠재집단분석
2.1 분석모형의 적합도 검정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먼

저 집단의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우도비 카이자승 검

정(likelihood ratio chi-square test), Entropy, AIC, BIC 

등과 같은 적합도를 기준으로 집단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우도비 카이자승과 AIC는 값이 낮을수록 추정치

와 관측자료를 잘 나타낸다. 반면 Entropy 지표는 높을

수록 모형적합도가 좋으며, 대체로 0.8 이상인 경우 모

형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29]. Lo-Mendell-Rubin 

Adjusted LRT (likelihood ratio test) 검증의 경우, 집단

수가 k-1개인 모형과 k개인 모형의 우도비를 비교하여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도를 검증한다.

표 3. 잠재집단 모형의 적합도

집단수
LR X

2 

/df(p)
Entropy AIC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Value P

1개 1670.5
/6077(1.00) 12910.2 　

2개 1714.5
/6102(1.00) 0.84 12292.0 644.7 0.465

3개 1465.5
/6085(1.00) 0.79 12072.4 249.5 0.004

4개 1344.8
/6065(1.00) 0.84 12015.7 88.0 0.366

5개 1336.9
/6055(1.00) 0.75 11982.8 64.3 0.620

[표 3]은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우도비 카이자승 검증의 경우 집단 수가 3개인 모형부

터 검증값이 낮아지고 있다. Entropy 지수의 경우 집단

의 수가 4개인 경우 가장 높고(0.84), 다음으로 3개인 집

단(0.79)이 높게 나타났다. Lo-Mendell-Rubin adjusted 

LRT 검증 결과, 집단이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와 모형

적합도에 차이가 있는 반면, 집단이 3개인 경우와 4개

인 경우에는 우도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과 

간결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3개 집단 모형을 선정

하였다.

2.2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잠재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된 각종 

박탈 지표별 조건부 응답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는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과 각 집단별 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부 응답확률이란 분석대상 가

구가 특정 집단에 소속될 경우, 각 박탈지표의 특정범

주에 해당할 확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첫번째 집단

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 가구일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

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0.46). 다른 지표에서는 첫번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박탈확률

을 보였다. 따라서 첫 번째 집단을 주거비 과부담 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영역 구분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고용
임시, 일용, 자활, 실업  0.19  0.44  0.13

비경제 활동  0.03  0.32  0.03
고용주,자영,무급  0.08  0.15  0.23

상용  0.70  0.08  0.60
근로
능력

근로 불가능  0.00  0.03  0.00
근로 미약, 단순근로  0.00  0.21  0.00

근로 가능  1.00  0.77  1.00

주택
소유

월세  0.03  0.53  0.12
전세  0.98  0.18  0.09
자가  0.00  0.20  0.74
기타  0.00  0.09  0.06

식생활 식생활 박탈  0.00  0.24  0.01
주거 주거비 과부담  0.46  0.24  0.03

주생활 박탈  0.00  0.29  0.01
교육 교육비 과부담  0.19  0.20  0.18
의료 의료비 과부담  0.01  0.14  0.00

의료 박탈  0.01  0.11  0.01
신용 신용불량 가구원  0.01  0.31  0.01

사례할당비율 21.60 10.80 67.60

표 4. 아동거주가구의 유형과 조건부 응답확률

[표 4]의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잠재집단의 각 지표별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먼저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보

면, 임시직, 일용직, 자활 등 불안정 고용확률이 다른 집

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0.44). 주거상태가 월세일 가

능성(0.53)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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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과부담
(표준오차)

다차원 박탈
(표준오차)

가구주 연령 0.041*
(0.016)

0.067***
(0.020)

여성 가구주 -0.155
(0.437)

0.532
(0.456)

가구원 수 0.160
(0.116)

0.362*
(0.165)

노인 가구원 0.081
(0.375)

0.663
(0.485)

가구주 학력
(대학원 이상)

중졸
이하

0.955
(0.538)

-0.098
(1.079)

고졸 0.527
(0.374)

-0.164
(0.979)

대졸 0.274
(0.350)

-0.471
(0.949)

지역
(도농 복합군)

서울 -1.168
(0.663)

-0.599
(0.829)

광역시 -0.013
(0.660)

-0.521
(0.841)

시 -0.503
(0.652)

-0.126
(0.802)

군 -0.525
(0.710)

-1.317
(0.919)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하층 -0.472
(0.489)

-0.032
(1.265)

중하층 -0.334
(0.429)

-0.307
(1.221)

중간층 -0.074
(0.397)

-0.387
(1.214)

주관적 건강상태 0.094
(0.175)

0.666**
(0.204)

만성질병 -0.149
(0.189)

-0.018
(0.301)

기초보장수급 -0.099
(0.523)

0.851
(0.565)

순자산 0.001
(0.002)

-0.015***
(0.004)

가처분소득 0.008
(0.022)

-0.209***
(0.044)

어린시절
 경제수준 가난하지 않음 0.035

(0.178)
-0.100
(0.275)

가구주 
부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0.142
(0.241)

-0.319
(0.396)

고등학교 0.098
(0.259)

0.252
(0.488)

전문대 이상 0.461
(0.371)

-0.144
(0.721)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0.371
(0.253)

-0.489
(0.424)

고등학교 -0.622*
(0.299)

-1.077
(0.676)

전문대 이상 -0.726
(0.594)

-16.825***
(1.204)

상수 -1.112
(1.269)

-0.244
(2.355)

***p<.0001  **p<.001  *p<.05
주: 변수명에서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범주를 나타냄.

표 5. 다항로짓 분석 결과생활 박탈의 경우 세 집단 모두 낮은 응답확률을 보였

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집단의 식생활 박탈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은 응답확률(0.24)을 나타냈다. 두 번째 집

단은 주거생활 박탈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확률을 보였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의료 영역에서는 세 집단 모두 낮은 응답확률을 보였

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의료비 과부담 및 

의료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 가구원이 있을 확률 또한 두 번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두 번째 집단

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두 번째 집단을 다차원 

박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구

주가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고, 주택소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박탈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에서 응답확

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 번째 집단을 비빈

곤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잠재집단 분석결과, 집단의 수는 3개로 나타났

으며, 각각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집단 등

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4]의 마지막 행에는 각 집단별 

사례비율이 나타나 있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이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21.6%였다. 다차원 박탈 집단의 사

례비율은 10.8%, 비빈곤 집단의 비율은 67.6%로 나타

났다.

3. 다항로짓분석: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집단 
추정

어떠한 요인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다차원 빈곤가구

에 속할 확률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다항로

짓분석을 수행하였다[표 5]. 다항로짓분석에서는 비빈

곤 집단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어떠한 변수가 비빈곤 

집단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또는 다차원 빈곤가구

에 속할 확률과 관련을 맺는지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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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비빈곤 집단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이 

관련을 맺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비빈곤 집단

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초졸

인 경우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경우 주거비 과부

담 집단과 비빈곤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자산, 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등에서 주

거비 과부담 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차원 박탈집단에 속할 확률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상태, 순자산 규모, 가처분 소득,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수가 많을수

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산과 소득이 적을수록 비빈

곤 집단에 비해 다차원 박탈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모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 초졸에 비해 다차원 박탈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

한 차원에서 생활상의 어려움과 박탈을 경험하는 빈곤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2012년도 7차 한국복지

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빈곤

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상의 박탈

을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할 경우, 아동거주가구는 1) 

주거비 과부담 집단, 2) 다차원 박탈 집단, 3) 비빈곤 집

단 등 세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소득과 자산에서 비빈곤 집단

과 차이가 없지만, 주거와 관련된 지출 부담이 높은 특

징을 보였다. 다차원 박탈 집단은 다양한 영역에서 박

탈을 경험하고 있다. 근로능력은 있지만 고용상태는 불

안하며, 전/월세에 거주하며,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식

생활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

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각 집단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을 밝히기 위해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변수를 투입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각 잠재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

상태, 자산 규모, 소득, 가구주 어머니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의 소득 중심의 빈곤연구에 대한 대안

으로 빈곤아동 가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을 포착할 수 있는 생활상의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빈곤

집단을 규명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소득기준의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이지만 빈곤집단으

로 선정되기 어려운 가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주거비 

과부담 집단의 경우 중간소득계층도 포함되어 소득기

준만으로는 빈곤집단으로 선정되지 못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질적으로 상이한 유형의 빈곤집단이 존재한다는 주장

을 지지한다[8]. 또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일반가

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가구

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근로능력, 의료박탈, 의료

비 과부담 등의 박탈이 빈곤집단을 유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밝히고 있다[8]. 그러나 이 연구의 대

상인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주가 

근로능력자였다. 아동거주가구의 경우 근로능력이 빈

곤집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기준만으로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

는 가구의 규모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생활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집단을 유형

화한 결과, 다차원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이 약 

10.8%로 아동빈곤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소득에 근거하여 빈곤집단을 규정하였던 기존 방

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현행 제도에서는 주로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빈곤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정책의 대상

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

의 일부는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기준으로 수

급자격을 결정하는 다른 정책에서도 이들은 제외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정책의 수급자격 결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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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득뿐만 아니라, 욕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

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욕구중심의 빈곤정책 대상자

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향후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넷째, 현행 빈곤정책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

분만큼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

나 소득보충방식은 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

계급여와 통합되어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수준은 주거

비 과부담 집단에게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만

큼 충분하지는 않다. 또한 해당 가구에서 임대료 지급

을 위한 지출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주거 생활상

의 박탈을 경험하는 다차원 박탈 집단의 경우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은 식생활 소비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보충 방식의 빈곤정책보

다는 각 영역과 관련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

로그램들이 빈곤집단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거주 가구 중에서 

주거비 과부담 집단과 다차원 박탈 집단의 가구주는 근

로능력이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근로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고,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빈곤집단의 경우 고용을 안정시키

고 소득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 수와 연계된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수준

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차원 박탈 집단에 비

해 높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소득과 자산이 비빈곤 집단과 유사한 수준이지

만 주거비용 지출(예: 주택융자 대출금 및 이자비용)이 

높다. 따라서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 필요

한 지출이 비빈곤 집단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영역에서의 소비지출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저축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축적은 아동의 인적자본형

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행 주거관련 정

책들은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폭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여 주거비 지출 부

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아동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

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아동빈곤 문제의 해결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교육․문화적 자원의 결핍 등 다차원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입은 소득중

심전략 이외에도 인적자본 개발과 동시에 다차원적인 

개입전략을 선택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적인 

추진모형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의 생

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사회서비스 개입이 요

청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2012년 7

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빈곤가구를 과대표집함

에도 불구하고, 아동가구 및 빈곤아동가구의 비율은 과

소추정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추정한 다차원 빈곤 

집단의 비율도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

동빈곤의 특성을 밝히는 방식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빈

곤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였다.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은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빈곤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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